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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 세계 언론인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 되길 ] 

존경하는 세계 각국의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완수입니다. 

2023년 세계기자대회에 축하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해 온 이 대회를 통해 100여개국 1천여 명의 

기자들이 소중한 교류를 이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하늘길이 막혀 온라인으로 밖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세계의 

기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연대의 포옹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회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세계의 기자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대면하여 맞게 되신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께 특별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자리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뜻 

깊은 행사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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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미 디지털 전환의 국면을 넘어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발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론계에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챗GPT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간의 제대로 된 

‘검증’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자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서,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추적 보도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기자대회는 전 세계 기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기자들로부터 지역발전과 평화정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이 

제시되고,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수원, 부산, 인천 등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계획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여러 기자들께서 모처럼 한국의 문화와 

정취를 속속들이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언론사, 어느 역할에서든 언론의 본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기자대회를 통한 기자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